
이공계 기피와 허상의 너울

한국시장이 마케팅의 시험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이 외국에 비해 유행에 민감하고 특히 고

급 소비재 수용속도가 빠르다보니 한국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타진한 뒤 세계시장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가·첨단제품이 주류를 이루는 전자 및 정보통신 업종에서는 한국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고

급화된 기준시장으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휴대폰은 삼성전자와 L G전자 등 국내 주요 제조기업들이 휴대폰에 관한 유행이 가장 빠른 국내시장에

서 경쟁을 벌이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듀얼 폴더, 컬러, 박막액정표시 휴대폰

등 최근 2 - 3년 사이 개발된 휴대폰들은 한결같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뒤 외국으로 수출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가전도 마찬가지이다. LG전자가 최근 미국에 내놓은 인터넷 냉장고는 2년 전 국내에서 먼저 출시된 뒤

보완과정을 거쳐 멕시코와 영국시장에 이어 세계 최대의 가전시장인 미국시장에 입성하는 수순을 밟았다.

L G의 고급 전기청소기 <싸이킹>도 글로벌 브랜드로 기획됐지만 세계시장 공략에 앞서 일단 국내에 내놓

은 뒤 소비자 반응을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가다듬었다.

외국기업 역시 한국을 아시아 시장 소비성향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고 주요한 마케팅 시험장으로 활용하

고 있다. 일본에 비해 시장규모는 작아도 유행 확산속도가 빨라 흐름을 읽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10월

출시된 미국 G M의 고급승용차 캐딜락C T S는 미국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시장에 선보였고, 독

일 BMW 역시 아시아 시장을 노려 뒷좌석을 넓힌 최고급 신차 7 4 5 L i를 한국에 가장 먼저 내놓았다.

한겨레신문이 1 0월2 1일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한국의 소비가

고급화되고 유행에 민감하다보니 한국시장이 고급 사치성 소비재 세계시장의 기준시장으로 자리잡게 됐다

는 것이다. 일단 세계시장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 세계시장의 기

준시장으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9 0 0 0달러

에 불과한 상태에서 고급 사치성 소비재의 기준시장으로 자리잡을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가 4 6 0 0만명 정도이고, 이중 부유층에 해당하는 비율이 2 - 3 %라고 가정하면 고급 사치성 소비

재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기껏해야 1 0 0만- 1 5 0만명으로 어린이를 제외하면 6 5만- 1 0 0만명에 불과한 상태

에서 고급 사치성 소비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은 소비수준이 소득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적인 소득수준도 국민소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GDP에 비해 지나치

게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3D 업종은 동남아 인력을 수입해야 공장을 돌릴 수 있고,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못해 대졸 실

업자가 홍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me Value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스스로 노력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의지는 없고,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최근의 세태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겪은 지 불과 5년만에 나타난 현상으로 국가 장래가 달려 있는 중

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정부는 젊은이들의 무사안일하고 주제를 모르는 철없는 행동을 나무라고 타이르기는커녕 오히려

당연시하고 부추기는 듯한 정책을 서슴없이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이공계 인력을 확보한다는 명

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의 유학경비 지원 정책이다.

기획예산처는 8월3 1일 이공계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 0 0 3년 예산에 3 0 0억

원을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03년부터 이공계 대학 출신 유학생 1 0 0 0명에게 국비유학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DJ가 2 0 0 3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이공계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학경비를 대폭 지원하고 이공계 출신이 유능한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대학에서는 배울 것이 없고, 유학을 가지 못하면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이공계 출신은 최고경영



자가 되기 어려워 이공계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현실이 딱히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고급 사치성 소비재를 즐겨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풍조가 문제인 것이다. 사회적 목표나 가치가 없

는 상태에서 편하고 좋은 것만을 쫓는 허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2 0 0 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다나까 주임은 누구인가? 평사원 직급으로 이사대우 축하승진도 사

양했다. 특히, 해외유학은커녕 박사나 석사 학위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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